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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다큐멘터리 <국대: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가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의 아쉬운 성적 속에서 팀을 향한 선수들의 집념
과 투지를 담은 5화를 공개했다.

<국대: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는 대한민국 축구 황금세대의 운명이 걸린 북중미 월드컵, 승리를 위해 국가대표 축구팀이 달려온
594일간의 여정을 담은 쿠팡플레이 다큐멘터리다. 지난 25일(목) 공개된 5화에는 대표팀의 핵심 스트라이커 조규성이 겪었던 부
상과 재활의 과정, 그리고 이를 함께 이겨낸 동료들의 끈끈한 의리가 밀도 있게 그려졌다.



2024년 오른쪽 무릎 부상과 감염 합병증으로 오랜 공백을 버텨야 했던 조규성은 “그때가 축구하면서도, 인간적으로도 가장 힘들
었던 시기”라며 당시의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 재활 기간의 조규성은 몰라볼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어 그간의 험난했던 과정을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대표팀은 항상 가슴 한편에 있다. 늘 원하는 자리”라고 태극마크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금 의지를 불태우
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마침내 2025년 11월 열린 볼리비아전에서 국가대표팀에 복귀한 조규성을 기다린 건 동료 선수들의 따뜻한 응원이었다. 피지컬은
회복했지만 경기 감각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조규성에게 대표팀 동료들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재성은 “견뎌
내 줘서 고맙고 대견하다. 그 모습 자체가 선수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라며 묵묵히 고통을 이겨낸 조규성에게 마음을 전했다.

특히 주장 손흥민은 전방에서 거친 몸싸움을 벌여야 하는 스트라이커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가서 즐겨라”는 조언과 함
께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대표팀으로 와서 정말 축하한다”며 진한 동료애를 드러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조규성은 1년 8개월
만에 다시 단 태극마크의 무게를 증명하듯, 골문을 쇄도하며 집념의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조규성은 “볼리비아전은 터닝 포인트였
다”며 월드컵에서의 최선을 다짐했다.

여기에 대표팀을 향한 선배들의 진심 어린 격려는 선수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비난을 환호로 다시 바꾸
는 건 결국 선수들의 몫”이라 강조했고, 구자철 해설위원 또한 “선수들이 진짜 팀이 돼서 보란 듯이 해내길 바란다”며 비장한 각오
를 기대했다.

좌절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진정한 ‘원팀’이 되어가는 국가대표팀의 여정을 담은 <국대: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 최종화는 7월 2
일(목) 오후 6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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